
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토양은 흑색 화산회

토(토색에 따른 분류)로 투수성이 좋은 스

코리아(송이)층이 일부 포함돼 있다.

흑색 화산회토는 단위 면적당 토양이 적

지만 반면 많은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다.

투수 속도가 빠르고 농약 흡착 능력은 크

다. 흑색 화산회토는 용적 밀도가 매우 낮

다. 제주도 말로 뜬 땅 이라고 한다.

뜬 땅 의 반대는 관 땅 이다. 관 땅

은 도내 해안 쪽에 분포해 있다. 점토질이

있는 관 땅 은 육지부 토양과 성질이 비슷

한 암갈색 화산회토이다.

토양에 스코리아층이 두터우면 농사를

짓기가 힘들다.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

기가 어렵기 때문이다.

이처럼 토양 비옥도가 낮기 때문에 한동

리 주민들은 주로 당근이나 콩, 무, 감자 등

을 경작하고 있다.

구좌지역은 서부지역에 비해 강수량이

많은 지역이다. 2019년 9월 2일 가을장마

당시 270㎜의 폭우를 기록하기도 했다.

투수 속도가 빠른 송이층으로 이뤄진 토

양이지만 장마철 집중 호우시에는 이곳 역

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보고 있다.

이런 자연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주민들

은 농경지에 숨골을 조성해 침수 피해를 줄

이고 있다.

말굽형 화구를 가진 둔지봉(높이 282.2m)

인근 저지대 농경지마다 물 빠짐을 위한 배

수로를 만들고 숨골을 조성했다.

둔지봉의 둔지 는 제주 방언으로 평지

보다 조금 높은 곳을 일컫는 말로, 소나 말

이 많이 모여 떼를 이룬 것을 둔짓다 라고

한다. 즉 주변에 둔지(용암암설류 등)가 많

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.

둔지봉 정상에서 서쪽으로 약 650m 떨어

진 농경지(3200평) 한가운데 직경 10m 정

도의 대형 숨골이 자리를 잡고 있다.

농경지에는 며칠 전 내린 비가 숨골로 흘

러 들어간 물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.

숨골 가장자리에는 뿌리를 반쯤 드러낸

편백나무가 힘겹게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

었다. 숨골 내부는 빗물과 같이 유입된 얇

은 점토질의 토양이 채워져 있었다.

토지주 김성철씨는 밭이 주변 지형보다

낮은 곳에 있어 폭우때 주변 빗물이 우리

밭으로 내려와 물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

아주 오래전에 숨골을 조성했다 면서 매

년 주기적으로 포클레인을 이용해 숨골을

정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.

이어 주변이 송이층이다 보니 폭우때

숨골에 가득한 빗물은 하루 정도면 모두 땅

속으로 들어간다 면서 감자와 콩 농사하

고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는 날에는 밭에

물길 등이 생기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는데

보험 처리 등으로 손실을 충당하고 있다

고 했다.

지난 6월 17일 탐사팀은 이 대형 숨골 주

변에서 5개의 인공 숨골과 1개의 자연 숨골

을 확인했다.

탐사에 동행한 강순석 제주지질연구소장

은 한동, 다랑쉬오름 주변과 하류는 구좌

곶자왈 지대로서(상도곶) 동거문오름에서

유출된 용암류가 토양층 위를 덮고 있다.

용암만 살짝 거둬내고 농사를 짓고 있는 구

조이다. 이곳 스코리아층 밑은 암반으로 돼

있는데 빗물이 암반의 절리(틈)를 통해 땅

속으로 들어가고 있다. 그러니까 인공숨골

을 만든 곳을 보면 그냥 조성한 곳도 있지

만 원래 물이 빠지는 자연 숨골을 넓혀서

물이 고이게 만든 것 이라고 설명했다.

한동리 인근에 있는 성산읍 난산리 2520

번지 저류지 공사 예정지에도 숨골이 있다.

동서길이는 약 3m, 남북길이는 5m 정도.

주민들이 폭우 때 빗물이 이 숨골을 통

해 곧바로 땅속으로 들어간다고 했다. 이곳

의 토양층은 당갈색 화산회토로 지하에 동

굴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정밀 조사가 필

요할 것으로 보였다.

강순석 소장은 난산리 저류지 공사 예

정지에서 발견된 숨골 주변에는 모구리 오

름, 유건에 오름, 나시리 오름 등이 자리를

잡고 있는데, 이 숨골은 나시리오름 방향에

서 흘러나온 용암류일 가능성이 높고, 숨골

안으로는 용암 동굴이 형성돼있을 수도 있

다 고 했다.

이어 이곳 암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

데, 숨골 주변 암석에서는 장석이 많은 현

무암이 발견됐다. 화산암에 기본적인 광물

이 있는데,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이 장석

이다. 동시대에 화산이 폭발했으면 암석이

같을 수도 있지만, 당시 제주는 동시다발적

으로 화산이 폭발하다 보니 정확히 알 수는

없다 고 설명했다. 고대로 이태윤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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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우때마다 지역 수해 반복… 인공 숨골 만들어 피해 감경

둔지봉 서쪽으로 약 650m지점에 있는 대형 숨골 성산읍 난산리 저류
지 공사 예정지에 있는 숨골 둔지봉 인근 도로변에 있는 함몰지
둔지봉 인근 농경지에 조성된 인공 숨골.


